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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회적 대화로 전환기 극복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사회적 대화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4일 열린 364회 

정기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

설을 통해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대화만이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

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연설 중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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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빔콕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이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은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

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

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

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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